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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하는 인격


16-06-22a
반듯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인들은 물리적인 승리를 선호한다고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학급마다 등급이 있고 일등을 하던 학생이 이등으로 내려가면 심한 고뇌를 하게 됩니다.  쿠왈라룸퍼에서 더 높은 건물을 짓기 까지는 우리나라의 63빌딩이 동양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자랑을 했고 한국의 중학생들의 수학실력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한국이 월드컵 경기에서 4강에 진출했다고 해서 온 나라가 뒤끓었습니다. 

청소년 축구 팀이 세계의 패권을 따냈을 때 국내외에 산재한 동포들은 코리아 넘버원을 외쳤습니다. 제가 제네바에 갔을 때 유명한 레만호를 관광했습니다. 그 호수에는 높이 치솟는 분수가 있습니다. 안내를 하던 분이 말하기를 그 분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분수이었는데 이제 두째로 높은 분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높이 올라가는 분수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분은 한국에 이보다 더 높은 분수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어디에 그런 분수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한인으로서 그런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물리적인 승리와 일등을 선호하는 한국의 국민성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승리의 개념과 일등 의식을 앞세우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어떤 학과는 점수를 먹이지 말고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판정을 해라는 학교측의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 학과에서는 일등도 이등도 없습니다. 노력의 대가로서 합격만 했으면 됐지 누가 몇 점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 어린 손자들의 축구시합을 구경합니다. 5-6세 정도의 아이들로 구성된 축구경기에는 점수를 먹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나 한 것 처럼 열심히 달리면서 공을 차지만 이기는 팀도 지는 팀도 없습니다. 부모와 가족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힘입어 아이들은 공을 차고 달리면서 경기를 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두 팀 다 승리를 한 것 같은 기쁨을 만끽합니다.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등급을 폐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의 졸업식에 가보면 일등 한 학생을 표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적이 제일 좋은 졸업생이 졸업사를 하는 전통은 있지만 일등이다 이등이다 하는 발표는 없습니다. 우등을 한 학생을 한꺼번에 기립을 시켜서 그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순서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물리적인 승리보다 인격적 승리를 추구하는 습성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자와 패자”라는 좋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위를 증명한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다.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한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하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하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지만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바쁘다. 바쁘다”고 말한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승자는 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패자는 이겨도 은근히 염려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하여 살고 패자는 결과만을 위하여 산다.

승자는 순간마다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고 패자는 영원히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서는 쾌감을 알고 패자는 넘어지면 신세를 한탄한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들고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 서만 맴돈다.

승자는 실패를 거울로 삼고 패자는 성공을 휴지로 삼는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자주 쓰는 말은 “해봐야 별수 없다”이다.

승자는 땀을 믿고 패자는 요행을 믿는다.

승자는 약한 척 하지만 강한 사람이다. 패자는 강한 척 허세를 부리지만 약한 사람이다.

승자는 더 나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패자는 갈수록 태산이라고 생각한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는다. 패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질투하고 그의 갑옷에 구명 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 한다.

승자는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지만 패자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이상 이 동철 박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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